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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parents’ media education experiences and their perceptions of 
children’s media use on children's media education practices. Drawing on data from the Korea Press 
Foundation’s “2023 Children’s Media Use Survey,” the research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pathways 
through which parental media education may impact the way parents guide their children's media use. The 
first analysis, based on independent samples t-tests, reveal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s’ understanding of children's media use between those with and without general media education 
experience. However, parents with such educational experience were more likely to recognize potential 
negative impacts of children’s media use and reported higher appreciation for children’s voluntary media 
self-regulation. Furthermore, those who received both general media education and child-focused media 
education were more engaged in their children’s media use than other groups. The second analysis, using 
responses from 2,636 parents, showed that parents’ active involvement in children’s media educa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being younger, being male, and having general media education experience. 
Additionally, higher parental awareness of media use rules, stronger recognition of negative impacts, and 
stricter control over children's media use were all linked to more proactive guidance. Among the 1,058 
parents who had received child-focused media education, higher levels of children’s media education were 
observed when the parents were younger, male, and more aware of media use guidelines and risk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media education experience are key predictors of 
parents’ engagement in media literacy practices for thei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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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미디어의 급격한 발달과 가정 내 보급

에 힘입어 사람들은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 활용하며 살아

가고 있다. 자연스럽게 미디어를 처음 접하고, 활

용하는 나이도 낮아지고 있다(Korea Press Foundation, 
2023). 가정 내 미디어 이용 환경의 고도화로 영

유아기 아동들조차 손쉽게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

다(Lee, 2020). 구체적으로 전국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5세 유아의 학부모 2,179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한국교원대의 ‘2022 디

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자료 및 콘

텐츠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4개월 이하 아동의 

54.3%, 36개월 이하 아동의 78.3%, 만 3세 이하 

아동의 93%, 만4세 이하 아동의 98.4%가 디지털 

기기를 접했다고 응답했다(Park, 2023. 4. 16, 재

인용). 이는 대다수의 영유아 아동이 만4세 이전

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다양한 미디어를 이

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유아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도 상당히 긴 편이다. 예컨대, Korea 
Press Foundation(2023)의 ‘2023년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국내 3-4세 아동의 하루 평

균 미디어 이용 시간은 184.4분으로 세계보건기

구(WHO)의 2-4세 미디어 이용 권고 시간(1시간 

이내)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orea 
Press Foundation, 2023). 

한편, 아동의 영상 미디어 시청은 지적 호기심 

발달(Chuang and Choi, 2024)에 기여하는 등 아동

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미디어 이용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유발하

는 것은 아니다. 영유아 시기에 과도한 미디어 

노출이 이루어질 경우 심리적 문제와 발달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등

의 미디어가 없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감, 공포감을 느끼는 심리적 증상인 이른바 

노모포비아(Nomophobia)와 같은 심리적 문제

(Shim, 2020), 우울과 같은 정신적 문제(Wilson, 
2008)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영유아기의 

TV 시청 시간이 하루 1시간 늘 때마다 주의집중

력 문제 유발 위험성이 10% 높아지고, 언어발달 

지연 가능성이 최대 2배 높아진다(Anderson et 
al., 2001)는 조사 결과(Lee and Shin, 2019, 재인

용), 스마트기기 사용 시기가 늦은 유아의 자조행

동, 소근육 운동, 글자 및 전체 발달 수준이 높다

는 연구 결과(Sung, Byun and Nam, 2015)도 존재

한다.  
아동의 미디어 접근성이 강화되고 있고, 아동

의 미디어 이용 시기가 빨라지고 있으며, 그 과

정에서 다양한 역기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논의는 이 시기 부모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디어 

이용을 위해서는 부모의 효과적인 지도와 개입, 
즉 부모 대상의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

한다. 실제로 부모의 미디어 교육 경험은 자녀에 

대한 미디어 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

인(Yang, Seo and Ok, 2021)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 수

준, 예를 들어 자녀가 미디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부정적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스스로 통

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모의 이해 

정도가 자녀 지도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짓는 핵

심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게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부모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실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자기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지도해야 할지에 대한 정

보가 부족(Bae, 2022)한 것은 관련 학술 담론

(Yang, Seo and Ok, 2021)의 부족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부모의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 행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부모의 미디

어 교육 경험과 자녀의 미디어 이용 인식이 실제

로 자녀에 대한 미디어 이용 지도에 어떤 방식으

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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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러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적절한 이용 지도가 자

녀의 미디어 이용 시간을 줄이고, 스마트폰, 유튜

브, 게임과 같은 미디어에 대한 집착 경향성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Bae, Lee and Lee, 2020)는 

부모의 자녀 대상 미디어 이용 지도 결정요인 조

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Korea Press Foundation 

(2023)의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데이

터를 바탕으로, 부모의 일반 미디어 교육 경험과 

자녀 지도 목적의 미디어 교육 경험에 따른 자녀

의 미디어 이용 인식과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 

행동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은 

부모 대상의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과 미디어 교

육의 방향성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는 부모의 미

디어 교육 경험과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

모의 인식(부정적 영향, 자발적 통제, 규칙 준수 

등)이 자녀 대상 미디어 이용 지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아동 

미디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교
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연구 문제 1. 부모의 미디어 교육 경험(일반 

및 자녀 지도 목적)에 따라 자녀 미디어 이용 인

식(이해도, 부정적 효과, 자발적 통제, 규칙 준수) 
및 자녀 지도 수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부모의 미디어 교육 경험(일반 

및 자녀 지도 목적) 및 자녀 미디어 이용 인식은 

부모의 미디어 이용 지도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가 효과적인 자녀 미디어 지도를 이끌

어 내기 위한 부모 대상 미디어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Korea Press Foundation 
(2023)이 ㈜메트릭스알앤씨를 통해 진행한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의 원 자료(국가승인 

통계: 승인 번호: 413002)를 활용했다. ‘어린이 미

디어 이용 조사’가 3년을 주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Korea Press Foundation(2023)의 ‘2023 어린

이 미디어 이용 조사’는 2026년 1월 현재, 미디어 

분야의 어린이 조사 중 공신력을 갖춘 최신의 조

사다. 이 조사는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만 

3세 이상 9세 이하 아동의 보호자 2,675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보호자 유형

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2,381명(89%), 아버지가 

255명(9.5%), 기타가 39명(1.5%)으로 부모가 대다

수(2,636명, 9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이 

연구는 보호자를 부모로 한정해 분석을 진행했

다. 즉 응답 대상자인 만 3세 이상, 만 9세 이하

의 어린이를 자녀로 둔 부모의 나이는 만 39.10
세(SD=4.87)였고, 이 가운데 어머니는 2,381명

(90.3%), 아버지는 255명(9.7%)으로 나타났다. 아

울러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328명(50.4%), 여아

가 1,308명(49.6%)으로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만

6.89세(SD=1.89)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인의 측정

가. 부모의 미디어 교육 경험 여부

미디어 교육 경험 여부는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에 대한 경험 유

무”(Korea Press Foundation, 2023)를 의미한다. 부

모의 미디어 교육 경험 여부는 일반 미디어 교육 

경험과 자녀 지도용 미디어 교육 경험으로 세분

화해 측정했다. 구체적으로 일반 미디어 교육 경

험은 부모 자신의 미디어 교육 경험 여부를 측정

하기 위한 1개 문항, 자녀 지도용 미디어 교육 

경험은 자신의 아이를 지도하기 위한 목적의 미

디어 교육 경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1개 문항

을 ‘예’와 ‘아니오’로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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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참여한 2,636명의 부모 가운데 미디어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부모는 1,058명

(40.1%), 받아본 경험이 없는 부모는 1,578명

(59.9%)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을 받

아본 부모 1,058명 가운데, 자녀를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부

모는 733명(69.3%), 없는 부모는 325명(30.7%)으
로 나타났다. 

나.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이해도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이해도는 “보호자

가 아동의 미디어 이용에 대해 아는 정도”를 의

미한다(Korea Press Foundation, 2023). 단일 문항을 

5점 척도(1: 전혀 알지 못한다, 5: 매우 잘 안다)
로 측정했다(M=3.66, SD=.48).

다. 자녀 미디어 이용의 부정적 영향 인식

자녀 미디어 이용의 부정적 영향 인식은 “아동

이 미디어를 이용할 때, 아동에게 미디어가 끼치

는 부정적 영향력”을 의미한다(Korea Press Foundation, 
2023). 8개 항목이 아동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

는지를 5점 척도(1: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5: 매우 영향을 끼친다)로 측정했다(α=.96, M=3.04, 
SD=1.15). 

라. 자녀의 미디어 이용 자발적 통제 인식 

자녀의 미디어 이용 자발적 통제 인식은 “아동

이 미디어 이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정도”를 의미

한다(Korea Press Foundation, 2023). 단일 문항을 5
점 척도(1: 전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다, 5: 확

실히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로 측정했다(M=3.45, 
SD=.97). 

Measurement Items Details/Questions

Independent 
Variable

Media Education 
Experience

1. Have you ever received media education?
2. Have you ever received media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guiding your child?
Understanding of 
child's media use 1. How well do you usually know about your child's media use?

Perception of 
Negative Impacts of 
Child’s Media Use

1. Inappropriate language (slang, jargon, etc.)
2. Sexual content (suggestiveness)
3. Violence in content
4. Indiscriminate exposure to advertisements
5. Discrimination or hate speech against specific groups/classes
6. Gender stereotypes
7. Cyberbullying
8.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wareness of child's 
media self-regulation 1. To what extent can your child regulate their own media use?

Awareness of child's 
adherence to media 

use rules

1. Using only for the designated amount of time
2. Using only in designated places
3. Using only designated devices
4. Using only in designated situations

Dependent 
Variable

Parental Guidance on 
Child’s Media Use

1. Talking about the child’s media use experiences
2. Explaining how to use media
3. Recommending useful content to the child
4. Helping the child find necessary information
5. Teaching responsible media use

<Table 1> Survey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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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녀의 미디어 이용 규칙 준수 

자녀의 미디어 이용 규칙 준수 여부는 “아동이 

미디어 이용 규칙을 잘 따르는 정도”를 의미한다

(Korea Press Foundation, 2023). 구체적으로 4개 항

목을 5점 척도(1: 전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다, 
5: 확실히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로 측정했다(α
=.88, M=3.93, SD=.75). 

바. 자녀 미디어 이용 지도

자녀 미디어 이용 지도는 “아동의 미디어 이용

에 대한 대화 및 지도를 해 본 정도”를 의미한다

(Korea Press Foundation, 2023). 5개 항목을 5점 척

도(1: 전혀 하지 않는다, 5: 항상 한다)로 측정했

다(α=.86, M=3.45, SD=.83). 

3. 분석 방법

연구 문제 1의 검증, 즉 부모의 일반 미디어 

교육 경험 여부와 부모의 자녀 지도 목적의 미디

어 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1) 자녀의 미디어 이

용에 대한 이해도, 2) 자녀의 미디어 이용 부정적 

효과 인식, 3) 자녀의 미디어 자발적 통제 인식, 
4) 자녀의 미디어 이용 규칙 준수 인식, 5) 자녀 

미디어 이용 지도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5회의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
을 각 2차례 진행했다. 

아울러 연구 문제 2의 검증, 즉 보호자의 자녀 

미디어 이용 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해서 6단계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각 2차례 진행했다. 구체적으

로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는 인구통계적 속성

(부모 성별, 부모 연령, 자녀 성별, 연령), 2단계에

는 부모의 미디어 교육 경험(일반 미디어 교육 경

험, 자녀 지도용 미디어 교육 경험), 3단계에는 자

녀 미디어 이용 경험 이해도, 4단계에는 자녀 미

디어 자발적 통제 인식, 5단계에는 자녀 미디어 

이용의 부정적 효과 인식, 6단계에는 자녀의 미디

어 이용 규칙 준수 인식 변인을 투입했다.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Fig. 1] Research Procedure and Research Model.

Ⅲ. 연구 결과

1. 부모 미디어 교육 경험에 따른 자녀의 
미디어 이용 인식의 차이

가. 부모 미디어 교육 경험에 따른 자녀의 미

디어 이용 경험 이해도의 차이

부모의 미디어 교육 경험에 따른 자녀의 미디

어 이용 경험의 이해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

립표본 t 검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부모의 일반 

미디어 교육 경험 유무, 자녀 지도용 미디어 교

육 경험 유무에 따른 자녀의 미디어 이용 경험 

이해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참조). 

Group N M SD t df p
Experience in 

General 
Media 

Education

Yes 1058 3.67 .47
1.35 2293.66 .178

No 1578 3.65 .48

Experience in 
Media 

Education for 
Children's 
Education

Yes 733 3.67 .47
.014 1056 .989

No 325 3.67 .47

<Table 2> Differences in Parents' Understanding of 
Children's Media Usage Based on Their 
Experience in Media Literac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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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모 미디어 교육 경험에 따른 자녀 미디

어 이용 과정의 부정적 영향 인식의 차이

부모의 미디어 교육 경험에 따른 자녀 미디어 

이용 과정의 부정적 영향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일

반적인 형태의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미디어 콘텐츠의 폭력

성, 특정 계층과 집단에 대한 차별과 비하, 성 역

할에 대한 고정 관념, 사이버 괴롭힘, 개인 정보 

노출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상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디어 이용의 

부정적 인식을 합산 평균한 값 역시 일반 미디어 

교육을 경험한 부모(M=3.11, SD=1.17)가 미디어 

교육을 경험하지 않은 부모(M=2.99, SD=1.12)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t=2.55, p<.05). 그러나 

자녀 지도용 미디어 교육을 경험한 부모(M=3.13, 
SD=1.19)와 경험하지 않은 부모(M=3.06, SD=1.14) 
사이에 자녀 미디어 이용의 부정적 인식에는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참조). 

Variable Group M SD t df p

Inappropriate language

Experience in 
General Media 

Education

Yes 3.42 1.25 .86 2634 .391No 3.38 1.23

Suggestive content Yes 3.21 1.34 1.17 2634 .243No 3.15 1.29

Violent content Yes 3.27 1.36 2.12 2634 .034No 3.15 1.33

Indiscriminate ad exposure Yes 3.46 1.31 1.55 2634 .121No 3.39 1.26
Discrimination/Slander 

against groups
Yes 2.96 1.37

3.18 2634 .002No 2.79 1.30

Gender role stereotypes Yes 3.00 1.32 3.55 2634 .002No 2.81 1.28

Cyberbullying Yes 2.68 1.40 1.70 2183.2 .090No 2.58 1.33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Yes 2.87 1.37

3.57 2634 .000No 2.68 1.32

Total Mean Index Yes 3.11 1.17 2.55 2634 .011No 2.99 1.12

Inappropriate language

Experience in 
Media 

Education for 
Children's 
Education

Yes 3.43 1.24 .34 1056 .736No 3.40 1.27

Suggestive content Yes 3.23 1.33 .74 1056 .459No 3.16 1.36

Violent content Yes 3.28 1.36 .62 1056 .536No 3.23 1.35

Indiscriminate ad exposure Yes 3.46 1.32 -.16 1056 .871No 3.47 1.28
Discrimination/Slander 

against groups
Yes 2.97 1.37

.66 1056 .541No 2.92 1.37

Gender role stereotypes Yes 3.03 1.33 1.13 1056 .257No 2.93 1.30

Cyberbullying Yes 2.72 1.42 1.62 1056 .107No 2.57 1.35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Yes 2.91 1.39

1.54 1056 .123No 2.77 1.32

Total Mean Index Yes 3.13 1.19 .93 1056 .352No 3.06 1.14

<Table 3>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negative media effects on children by parents' media educatio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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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 미디어 교육 경험에 따른 자녀의 미

디어 이용과 미디어 이용 지도 경험의 차이

부모 미디어 교육 경험에 따른 자녀의 미디어 

이용 및 미디어 이용 지도 경험의 차이를 독립표

본 t 검정을 통해 확인했다. 첫째,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M=3.52, SD=.97)는 경험이 없

는 부모(M=3.40, SD=.96)에 비해 자녀가 미디어 

이용을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

하다는 것을 확인했다(t=3.24, p<.01). 그러나 자녀 

교육을 위한 미디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부

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사이에는 자녀의 미디어 

자발적 통제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36, p>.05). 
둘째, 부모의 미디어 교육 경험에 따른 자녀의 

미디어 이용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디

어 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M=3.98, SD=.74)는 경

험이 없는 부모(M=3.89, SD=.76)에 비해 자녀가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규칙을 잘 준수한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t=2.76, p<.001). 한편, 자녀의 미디

어 이용 규칙 준수 여부의 세부 속성을 살펴보면, 
일반 미디어 교육 경험을 받은 부모는 경험이 없

는 부모에 비해 자녀의 시간, 장소, 상황에 대한 

통제 인식을 높게 평가했지만, 자녀 교육을 위한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

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부모의 미디어 교육 경험에 따른 자녀 

미디어 이용에 대한 지도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일반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M=3.65, 
SD=.82)는 경험이 없는 부모(M=3.32, SD=.81)에 

비해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 경험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t=10.13, p<.001). 또한 자녀 지도용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M=3.71, SD=.82)
는 경험이 없는 부모(M=3.52, SD=.80)에 비해 자

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t=3.38, p<.01)(<Table 4> 참조).

2. 부모 미디어 교육 경험과 자녀 미디어 

이용 인식이 자녀 미디어 지도에 미치는 
영향

가. 부모의 일반 미디어 교육 경험과 자녀 미디

어 이용 인식이 자녀 미디어 지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일반적인 미디어 교육 경험과 자녀 미

디어 이용 인식이 자녀 미디어 지도에 미치는 영

향을 6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본격적인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분

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범위는 1.01-1.69로 나타나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았고, Tolerance의 범위는 .59-.99로 기준치

인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위계적인 회귀분

석을 진행했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는 통제 변인으로 

인구통계적 속성 변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부모

의 연령(β=-.06, p<.01), 자녀 성별(β=-.04, p<.05), 
가구 소득(β=.07, p<.001)이 부모의 자녀 미디어 

지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연령이 낮은 부모일

수록, 자녀의 성별이 남성인 경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미디어 이용 지도 경험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설명력은 1.2%였다. 
2단계에는 일반 미디어 교육 경험(0=있음, 1= 

없음) 변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미디어 교육 경

험(β=-.19, p<.001)은 자녀 미디어 이용 지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가 일반적 미디어 교육 경험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 미디어 이용 지도 경험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2단계에 투입한 일반 미디어 교육 경

험 변인의 추가적 설명력은 3.5%였다. 
3단계에는 자녀 미디어 이용에 대한 이해도 변

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자녀 미디어 이용에 대

한 이해도(β=.16, p<.001)는 자녀 미디어 이용 지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자녀 미디어 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자녀 미디어 이용 지도 경험이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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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M SD t df p
Awareness of child's media 

self-regulation

Experience in 
General Media 

Education

Yes 3.52 .97
3.24 263 .001No 3.40 .96

Adherence to 
media use 

rules

Using only for set 
time

Yes 3.79 .90
3.14 2326.07 .002No 3.68 .93

Using only in set 
places

Yes 3.95 .82
2.67 2399.44 .008No 3.86 .89

Using only set 
devices

Yes 4.14 .84
1.20 2634 .231No 4.10 .85

Using only set 
content

Yes 4.01 .88
2.38 2334.07 .017No 3.93 .92

Total Mean Index 
(Rules)

Yes 3.98 .74
2.76 2319.35 .000No 3.89 .76

Guidance on 
child's media 

use

Talking about media 
experiences

Yes 3.66 .91
7.14 2634 .000No 3.39 .93

Explaining how to 
use media

Yes 3.54 1.01
8.09 2634 .000No 3.21 1.04

Recommending useful 
content

Yes 3.62 1.04
8.61 2634 .000No 3.26 1.06

Motivating 
information search

Yes 3.79 .95
7.49 2327.61 .000No 3.50 .99

Teaching creative 
media use

Yes 3.65 1.06
9.09 2369.50 .000No 3.25 1.14

Total Mean Index 
(Guidance)

Yes 3.65 .82
10.13 2634 .000No 3.32 .81

Awareness of child's media 
self-regulation

Experience in 
Media 

Education for 
Children's 
Education

Yes 3.53 .97
.36 1056 .719No 3.50 .97

Adherence to 
media use 

rules

Using only for set 
time

Yes 3.82 .90
1.27 1056 .205No 3.74 .88

Using only in set 
places

Yes 3.97 .83
1.06 1056 .291No 3.91 .79

Using only set 
devices

Yes 4.13 .84
-.55 1056 .583No 4.16 .83

Using only set 
content

Yes 4.00 .89
-.55 1056 .580No 4.03 .87

Total Mean Index 
(Rules)

Yes 3.98 .75
3.55 1056 .723No 3.96 .71

Guidance on 
child's media 

use

Talking about media 
experiences

Yes 3.69 .92
1.75 1056 .081No 3.58 .88

Explaining how to 
use media

Yes 3.61 .99
3.53 1056 .000No 3.38 1.02

Recommending useful 
content

Yes 3.69 1.03
3.28 1056 .001No 3.46 1.04

Motivating 
information search

Yes 3.83 .96
2.48 1056 .013No 3.68 .93

Teaching creative 
media use

Yes 3.71 1.07
2.73 1056 .006No 3.51 1.05

Total Mean Index 
(Guidance)

Yes 3.71 .82
3.38 1056 .001No 3.52 .80

<Table 4> Differences in Parents' Perception and Guidance of Children's Media Use Based on Their 
Experience in Media Literacy Education

3단계에 투입한 자녀 미디어 이용 이해도 변인

의 추가적 설명력은 2.8%였다. 
4단계에는 자녀 미디어 이용 통제 인식 변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자녀 미디어 이용 통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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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24, p<.001)은 자녀 미디어 이용 지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녀가 미디어 이용 행

위를 스스로 잘 통제한다고 인식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4단계에 투입한 자녀 미디어 이

용 통제 인식 변인의 추가적 설명력은 5.7%였다

5단계에는 자녀 미디어 이용의 부정적 영향 인

식을 투입했다. 그 결과 자녀 미디어 이용의 부

정적 영향 인식(β=.07, p<.001)은 자녀 미디어 이

용 지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녀가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이 큰 부모일수록 자녀 미디어 이용 지도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5단계에 투

입한 자녀 미디어 이용의 부정적 영향 인식 변인

의 추가적 설명력은 0.4%였다. 
6단계에는 자녀 미디어 이용 규칙 준수 인식 

변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자녀 미디어 이용 규

칙 준수 인식(β=.31, p<.001)은 자녀 미디어 지도

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녀가 미디어 

이용의 규칙을 잘 준수한다고 인식할수록 미디어 

지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6
단계에 투입한 자녀 미디어 이용 규칙 준수 인식 

변인의 추가적 설명력은 5.8%였다(<Table 5> 참

조).
위계적 회귀분석의 최종 단계를 기준으로 볼 

때, 부모의 연령(β=-.04, p<.05), 자녀의 성별(β
=-.04, p<.05), 부모의 일반 미디어 교육 경험(β
=-.16, p<.001), 자녀 미디어 이용 이해도(β=.10, 
p<.001), 자녀 미디어 이용 통제 인식(β=.08, 
p<.01), 자녀 미디어 이용 부정적 영향 인식(β
=.09, p<.001) 자녀 미디어 이용 규칙 준수 인식

(β=.31, p<.001) 변인이 자녀 미디어 교육 지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연령이 낮은 부모일수록, 자녀

의 성별이 남성일 때,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를 활발하게 수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 행위를 잘 이해한다고 인식할수록, 
자녀가 미디어 이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미디어 이용 지도가 활발하게 나타났

다. 또한 자녀에게 미디어가 끼치는 부정적 영향

을 크게 인식할수록, 자녀가 미디어 이용 규칙을 

잘 따를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자녀 대상 미디어 

이용 지도가 활발하게 나타났다. 최종모델의 설

명력은 19.3%였다(<Table 6> 참조).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Demographics

Parent's gender (0: F, 1: M) .004 .01 .02 .02 .02 .03
Parent's age -.06** -.06** -.06** -.05* -.05** -.04*

Child's gender (0: M, 1: F) -.04* -.04* -.04+ -.04* -.04* -.04*

Child's age -.02 -.02 -.01 -.02 -.03 -.04
Education level .03 .02 .01 .02 .01 .001

Household income .07*** .06** .05* .04* .04* .03
Media Education Experience -.19*** -.19*** -.17*** -.17*** -.16***

Understanding of child's media use .16*** .13*** .14*** .10***

Awareness of child's media self-regulation .24*** .26*** .08**

Perception of negative impacts of child's media use .07*** .09***

Awareness of child's adherence to media use rules .31***

R² .012 .047 .074 .131 .135 .193
ΔR² .035 .028 .057 .004 .058

Model F (df1, df2) 5.40
(6, 2629)***

18.63
(7, 2628)***

26.18
(8, 2627)***

43.92
(9. 2626)***

41.08
(10, 2625)***

57.08
(11, 2624)***

N=2,636, +p<.1, *p<.05, **p<.01, ***p<.001

<Table 5> Effects of Parents' Media Education Experience and Awareness of Children's Media Education on 
Children's Media Guidanc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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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β SE t
95% CI

LL UL
Constant 1.83 .23 7.99*** 1.38 2.28

Demographics

Parent's gender (0: F, 1: M) .09 .03 .05 1.71 -.01 .18
Parent's age -.01 -.04 .003 -2.13* -.01 -.001

Child's gender (0: M 1: F) -.07 -.04 .03 -2.41* -.13 -.01
Child's age -.02 -.04 .01 -1.91 -.03 .00

Education level .002 .001 .03 .07 -.05 .06
Household income .01 .03 .01 1.36 -.00 .02

Media Education Experience -.28 -.16 .03 -9.20*** -.33 -.22
Understanding of child's media use .17 .10 .03 5.34*** .11 .23

Awareness of child's media self-regulation .07 .08 .02 3.41** .03 .10
Perception of negative impacts of child's media use .07 .09 .01 5.13*** .04 .09
Awareness of child's adherence to media use rules .34 .31 .03 13.71*** .29 .39

R² .193
Model F (df1, df2) F(11, 2624) = 31.656, p=.000

N=2,636, *p<.05, **p<.01, ***p<.001

<Table 6> Effects of Parents' Media Education Experience and Awareness of Children's Media Education on 
Children's Media Guidance (Final Model)

나. 부모의 자녀 교육을 위한 미디어 교육 경

험과 자녀 미디어 이용 인식이 자녀 미디어 지도

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

녀 교육을 위한 미디어 교육 경험과 자녀 미디어 

이용 인식이 자녀 미디어 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6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본격적

인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범
위는 1.01-1.67로 나타나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

았고, Tolerance의 범위는 .62-1.00로 기준치인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

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위계적인 회귀분석을 진

행했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는 통제 변인으로 

인구통계적 속성 변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부모

의 연령(β=-.08, p<.05), 가구 소득(β=.07, p<.05)
이 부모의 자녀 미디어 지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연령이 낮은 부모일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

수록 자녀 미디어 이용 지도 경험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설명력은 1.6%였다. 
2단계에는 자녀 지도를 위한 미디어 교육 경험 

변인(0=있음, 1:없음)을 투입했다. 그 결과 자녀를 

위한 미디어 교육 경험(β=-.11, p<.001)은 자녀 

미디어 이용 지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지도를 위한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의 자녀 미디어 이용 지도 경험

이 많다는 점을 의미한다. 2단계에 투입한 자녀 

지도를 위한 미디어 교육 경험 변인의 추가적 설

명력은 1.2%였다. 
3단계에는 자녀 미디어 이용에 대한 이해도 변

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자녀 미디어 이용에 대

한 이해도(β=.22, p<.001)는 자녀 미디어 이용 지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자녀 미디어 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자녀 미디어 이용 지도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

한다. 3단계에 투입된 자녀 미디어에 대한 이해

도 변인의 추가적 설명력은 4.8%였다. 한편, 위계

적 회귀분석의 3단계에서는 부모 성별(β=.07, 
p<.05)의 설명력이 추가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

버지의 자녀 미디어 이용 지도 경험이 많다는 것

을 의미한다. 
4단계에는 자녀 미디어 이용 통제 인식 변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자녀 미디어 이용 통제 인식

(β=.24, p<.001)은 자녀 미디어 이용 지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즉 자녀가 미디어 이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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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스스로 잘 통제한다고 인식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를 활발히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4단계에 투입한 자녀 미디어 이용 통

제 인식 변인의 추가적 설명력은 5.2%였다.
5단계에는 자녀 미디어 이용의 부정적 영향 인

식을 투입했다. 그 결과 자녀 미디어 이용의 부

정적 영향 인식(β=.07, p<.05)은 자녀 미디어 이

용 지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녀가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이 큰 부모일수록 자녀 미디어 이용 지도를 

활발하게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5단계에 투입한 

자녀 미디어 이용의 부정적 영향 인식 변인의 추

가적 설명력은 0.4%였다. 
6단계에는 자녀 미디어 이용 규칙 준수 인식 

변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자녀 미디어 이용 규

칙 준수 인식(β=.28, p<.001)은 자녀 미디어 지도

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녀가 미디어 

이용의 규칙을 잘 준수한다고 인식할수록 자녀 

미디어 지도를 활발하게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6단계에 투입한 자녀 미디어 이용 규칙 준수 인

식 변인의 추가적 설명력은 4.5%였다(<Table 7> 

참조). 
위계적 회귀분석의 최종 단계를 기준으로 볼 

때, 부모의 성별(β=.07, p<.05), 연령(β=-.09, 
p<.01), 자녀 지도를 위한 미디어 교육 경험(β
=-.10, p<.001), 자녀 미디어 이용 규칙 준수 인식

(β=.28, p<.001), 자녀 미디어 이용 이해도(β
=.16, p<.001), 자녀 미디어 이용 통제 인식(β
=.09, p<.05), 자녀 미디어 이용 부정적 영향 인식

(β=.08, p<.01) 변인이 자녀 미디어 이용 지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 중 아버지가, 연령이 낮

은 부모일수록, 자녀 지도를 위한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를 

활발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가 미디어 이용 규칙을 잘 따를 것이라고 인식할

수록, 자녀의 미디어 이용 행위를 잘 이해한다고 

인식하는 부모일수록, 자녀가 미디어 이용을 스

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자녀에게 미

디어가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인식하는 부

모일수록 자녀 대상 미디어 이용 지도가 활발하

게 나타났다. 최종모델의 설명력은 17.7%였다

(<Table 8> 참고).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Demographics

Parent's gender (0: F, 1: M) .05 .05 .07* .06+ .05+ .07*

Parent's age -.08* -.09* -.10** -.09** -.09** -.09**

Child's gender (0: M, 1: F) -.04 -.03 -.03 -.03 -.03 -.04
Child's age .01 .02 .03 .01 .002 -.004

Education level .03 .04 .03 .04 .04 .03
Household income .07* .08* .06* .05+ .05+ .04

Media Education Experience -.11*** -.11*** -.11*** -.11*** -.10***

Understanding of child's media use .22*** .19*** .20*** .16***

Awareness of child's media self-regulation .23*** .24*** .09*

Perception of negative impacts of child's media use .07* .08**

Awareness of child's adherence to media use rules .28***

R² .016 .028 .076 .128 .132 .177
ΔR² .012 .048 .052 .004 .045

Model F (df1, df2) 2.758
(6, 1051)*

4.315
(7, 1050)***

10.830
(8, 1049)***

17.023
(9, 1048)***

15.874
(10,1047)***

20.430
(11,1046)***

N=1,058, +p<.1, *p<.05, **p<.01, ***p<.001

<Table 7> Effects of Parents' Media Education Experience and Awareness of Children's Media Education on 
Children's Media Guidanc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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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β  SE  t
95% CI

 LL  UL
Constant 1.42 .34 4.15*** .75 2.09

Demographics

Parent's gender (0: F, 1: M) .19 .07 .08 2.36* .03 .35
Parent's age -.01 -.09 .01 -2.82** -.02 -.00

Child's gender (0: M, 1: F) -.06 -.04 .05 -1.29 -.15 .03
Child's age -.002 -.004 .01 -.14 -.03 .02

Education level .05 .03 .05 1.12 -.04 .14
Household income .01 .04 .01 1.26 -.01 .03

Media Education Experience -.18 -.10 .05 -3.58*** -.28 -.08
Understanding of child's media use .27 .16 .05 5.29*** .17 .37

Awareness of child's media self-regulation .07 .09 .03 2.38* .01 .13
Perception of negative impacts of child's media use .06 .08 .02 2.84** .02 .10
Awareness of child's adherence to media use rules .31 .28 .04 7.58*** .23 .38

R² .177
Model F (df1, df2) F(11, 1046) = 20.430, p=.000

N=1,058, *p<.05, **p<.01, ***p<.001

<Table 8> Effects of Parents' Media Education Experience and Awareness of Children's Media Education 
on Children's Media Guidance (Final Model)

한편, <Table 6>과 <Table 8>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연구에서 활용된 독립변인이 자녀 미디

어 지도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19.3%(일반 

미디어 교육 경험 집단 연구), 17.7%(자녀 지도용 

미디어 교육 경험 집단 연구)에 불과했다. 이는 

부모의 미디어 지도 행위라는 것이 단순히 부모

의 인구통계적 속성이나 미디어 교육 경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속성과 미

디어 이용 행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의 기

질, 자녀 양육 태도와 같은 이 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통계적 변인(1단계)의 낮은 설명력에 비해, 부모

의 교육 경험과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

의 인식 변인이 투입될수록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는 점, 특히 ‘자녀의 미디어 이용 규칙 

준수 인식’과 ‘자녀의 미디어 이용 자발적 통제 

인식’이 적지 않은 설명력을 끌어냈다는 결과는 

효과적인 자녀 미디어 지도를 위해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신뢰와 자녀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

는 부모 인식이 필요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

다.

Ⅳ. 결 론

이 연구는 Korea Press Foundation(2023)의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데이터를 기초

로 부모 대상 미디어 교육의 다양한 효과를 검증

해 보고자 했다. 또한 부모의 미디어 교육 경험

과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인식이 자녀 미디

어 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봄으로써 부모 

대상의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과 미디어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함의를 제시해 보고자 했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미디어 교육 경험에 따른 자녀의 

미디어 이용 인식의 차이를 t 검정을 통해 확인

했다. 그 결과 미디어 교육 경험에 따른 자녀의 

미디어 이용 이해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자녀의 생활과 학습, 경험을 궁금해하는 

태도의 경우 교육 여부나 세대를 초월한 부모의 



부모의 미디어 교육 경험과 자녀 미디어 이용 인식은 자녀 미디어 교육을 이끄는가?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
어린이 미디어 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 269 -

특성일 수 있다는 측면(Lee and Hwang, 2025)에
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과다. 특히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만 3세 이상 9세 이하 어린이 자녀

를 둔 부모는 MZ 세대다. MZ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자신만의 개성과 자율성을 중요”하게 

인식한다(Lee and Hwang, 2025). 또한  MZ 세대 

부모는 “양육 방식이 디지털 환경과 긴밀하게 연

결”되어 있고, “온라인에서의 정보 탐색과 상호

작용 경험이 양육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원으

로 활용”된다(Park, Lee and Baek, 2025). 즉 MZ 
세대 부모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높

고(Lee and Hwang, 2025, p.2, 재인용), 실제 “자
녀 양육에서도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Lee and Hwang, 2025, p.3, 재인

용). 이러한 MZ 세대 부모의 특성은 그들이 별도

의 미디어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자녀의 일상적

인 미디어 이용행태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원인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결과

에서 MZ 세대 부모가 자녀 미디어 이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도(M=3.65~3.67)가 있는 것도 

MZ 세대의 이러한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일반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는 

미디어 교육 경험이 없는 부모에 비해 자기 자녀

가 미디어를 이용할 때, 콘텐츠의 폭력성 인식, 
특정 계층, 집단에 대한 차별, 비하,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 사이버 괴롭힘, 개인 정보 노출 

등의 문제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했

다. 다만, 일반 미디어 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미

디어 이용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언어, 콘텐츠 선

정성, 무분별한 광고 노출 영향 인식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선정적 온라인 

콘텐츠와 무분별한 광고 노출의 문제는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문제가 되어온 일상화

된 문제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표현, 딥페이크 범죄, 개

인정보 유출 등은 비교적 최근에 부각된 사회적 

문제로 볼 수 있다(Baek and Lee, 2025). 즉, 미디

어 교육을 통해 비교적 최근의 사회적 문제에 대

한 학습을 한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해당 문제가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디

어 교육이 교육 대상자로 하여금 최신 미디어 이

슈(역기능)에 대한 경각심 형성이라는 효과를 발

휘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전통적 

미디어 역기능에 대한 문제와 최신 미디어 트렌

드와 사회 문제를 반영한 시의적인 미디어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일반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

도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

해 자녀의 미디어 이용 경험에 관해 이야기를 나

누거나 미디어 이용 방법에 관해 설명해 주고, 
필요한 정보를 찾도록 도와주며, 책임 있는 미디

어 이용에 대해 가르쳐주는 등의 대화형 미디어 

이용 지도를 활발하게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부모의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자녀 대상 

미디어 교육으로 연결되는 ‘순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성인 

대상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의 현황과 문제점, 문

제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측면의 교

육과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애주기별 교육 방법론에 대한 내용

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미디어 교육 

방법론에 대한 학습은 학습자가 교육 과정에서 

느낀 문제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하여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 인식을 확

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넷째, 일반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자녀가 미디어 이용을 

스스로 조절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았다. 이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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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 통제

에 대한 효능감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측

하게 하는 결과다. 앞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

모의 미디어 교육 경험은 대화를 중심으로 한 자

녀미디어 이용 지도의 차이를 이끌어 냈다. 이는 

부모의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자녀와의 긍정적, 개

방적 의사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

사소통은 자녀의 자기효능감(Kim, 2010)과 자아

존중감(Jang and Kang, 2005)을 높이는 데 기여한

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는 자녀에 대

한 대화형 지도를 수행하려는 경향성이 있고, 자

녀에 대한 대화형 미디어 지도의 경향성이 자녀

의 자발적 미디어 이용 통제 가능성에 대한 자신

감과 효능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부모 미디어 교

육-자녀 대상 대화형 미디어 이용 지도-자녀 미

디어 이용 자발적 통제 인식의 구조적 관계 분석

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일반 미디어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미디어가 자녀에게 미치

는 부정적 영향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자녀 지도

용 미디어 교육을 받은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사이에는 미디어가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인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상의 결과는 미디어의 역기능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는 측면에서 일반 미디어 교육과 자녀 대상 미

디어 교육의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측면

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일반 미디어 교

육 과정에서 미디어의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이

해를 한 부모 집단은 미디어 교육을 받지 않은 

부모 집단보다 미디어가 자녀(어린이)에게 미치

는 부정적 영향을 높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다

만, 이미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가 유사

한 형태의 자녀 지도용 미디어 교육을 수강했다

고 해서 일반 미디어 교육 경험만을 가진 부모에 

비해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을 더욱 크게 인식하

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자녀 지도

를 위한 미디어 교육의 방향성에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부모를 대

상으로 한 자녀 지도용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미디어 역기능에 대한 교육, 자녀의 미

디어 이용 행위를 기능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

술적 교육을 넘어 미디어가 아동, 청소년기 자녀

에게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부작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자

녀가 미디어 이용을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

록 하고, 미디어 역기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부모 리터러시 역량’을 프

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부모 2,6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회귀

분석 결과, 부모의 나이가 낮을수록, 자녀가 남성

일 때, 부모의 일반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있을 때, 
자녀 미디어 이용 이해도가 높고, 자녀 미디어 

이용 통제 인식, 자녀 미디어 이용 부정적 영향 

인식, 자녀 미디어 이용 규칙 준수 인식이 긍정

적일 때 자녀 미디어 이용 지도가 활발하게 나타

났다. 또한 미디어 교육 경험을 가진 부모 1,058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회귀분석 결과, 부모가 남

성일 때, 부모의 나이가 낮을수록, 자녀 지도를 

위한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 미디

어 이용 규칙 준수 인식, 자녀 미디어 이용 이해

도, 자녀 미디어 이용 통제 인식, 자녀 미디어 이

용 부정적 영향 인식이 높을수록 자녀 미디어 이

용 지도가 활발하게 나타났다. 
먼저, 인구통계적 속성 변인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일반 부모 대상 결과와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 대상의 결과 모두에서 부모의 나이가 

낮을수록 자녀 미디어 지도가 활발하게 나타났

다. 이는 자녀의 미디어 지도를 활발하게 이끌어 

내기 위한 미디어 교육은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

음을 예측하게 한다. 같은 맥락에서 연령대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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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모의 자녀 대상 미디어 이용 지도가 활발하

게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고, 연령대별 맞

춤형 미디어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부

모 대상 미디어 교육이 자녀 대상 대화형 미디어 

이용 지도를 활성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일반 부모 대상의 

조사에서 자녀가 남아일 때 자녀 대상 미디어 지

도가 활발하게 나타나며,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있

는 부모 대상의 조사에서 아버지의 자녀 대상 대

화용 미디어 이용 지도가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

는 부모 대상 미디어 교육이 자녀에 대한 대화형 

미디어 지도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을 고려한 미디어 교육 커리

큘럼의 개발과 교육이 필요할 수 있음을 짐작하

게 한다. 
한편,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미디어 

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 지도용 미

디어 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 미디

어 이용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자녀 

미디어 이용 시 자발적 통제 인식이 높을수록, 
자녀가 미디어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을수록, 자녀가 미

디어 이용 시 규칙을 잘 준수한다는 인식이 높을

수록 대화형 자녀 미디어 지도 행위가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성인 대상 미디어 교육 

경험을 갖게 하고, 부모가 된 성인 대상 자녀 지

도용 미디어 교육 경험을 갖게 하는 방식의 생애

주기별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을 짐작하게 한다. 
예컨대 일반 성인 대상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가 

개인과 사회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극복 방안을 중심으로, 부모 대상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가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극복 방안을 중심으로 설계하되 미

디어 교육 방법론에 관한 내용을 덧붙인다면 자

녀 대상 대화형 미디어 지도를 활성화하는 데 효

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고, 자녀가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부

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

만, 자녀가 자신의 미디어 이용을 어느 정도 통

제할 수 있다는 믿음과 미디어 이용 규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을 때, 대화형 

미디어 이용 지도가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결과는 

두 가지 측면의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

녀 대상 대화형 미디어 이용 지도 행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 행위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이해, 새로운 미디어 이용 트렌드

와 역기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녀와의 개방적

인 소통과 협의의 과정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

다. 만약 부모 대상 미디어 교육에 자녀 미디어 

이용에 대한 이해와 미디어 트렌드와 역기능에 

대한 이해, 자녀와 소통과 협의의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면 자녀 대상 대화형 미디어 지도가 활성

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디어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자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자녀 미디

어 이용 통제 인식이 낮고, 미디어 이용 규칙 준

수 인식이 낮은 부모의 경우 대화형 미디어 이용 

지도 방식이 아닌 자녀에 대한 강압적 미디어 통

제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과도한 미디어 이용통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 형성에 영향(Lee, 2015)을 미치는 등의 역효

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떠한 방식의 자녀 미디

어 이용 지도가 자녀가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점차 낮

아지고 있는 영유아, 어린이 미디어 이용자를 위

한 미디어 교육 커리큘럼과 보호자를 위한 미디

어 교육 커리큘럼의 마련과 교육 방식에 대한 가

이드라인 구축은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다고 보

인다. 
이 연구는 부모의 유형별 미디어 교육 경험에 

따른 자녀 미디어 이용 인식과 자녀 미디어 지도 

경험의 차이를 검증하고, 부모의 유형별 미디어 

교육 경험과 자녀 미디어 이용 인식이 자녀 미디

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검증해 봄

으로써 자녀의 미디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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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책적·교육적 제안을 했다는 측면에서 가

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

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부모의 미디어 교육 

경험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분석을 진행

했다. 일반적인 형태의 미디어 교육 경험과 자녀 

지도를 위한 미디어 교육 경험이 그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단순히 미디어 교육 경험을 ‘예’와 ‘아
니오’로 측정한 변인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함

으로써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다양한 

상황, 예컨대 미디어 교육 경험의 횟수나 시간, 
미디어 교육을 받은 기관이나 강사의 특성, 미디

어 교육을 받은 시기 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연

구를 진행했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는 미디어 교

육 경험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부모 미디어 교육의 효과를 다각도

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립변인으로 설정

한 변인이 자녀 미디어 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

귀분석을 통해 규명한 결과 설명력이 각각 

19.3%, 17.7%로 높은 편이 아니었다. 따라서 연

구 결과의 일반화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는 이 연구가 2차 자료(Korea Press 
Foundation(2023)의 ‘2023 어린이 미디어 조사’ 데

이터)를 활용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발생한 구조

적 한계로 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

를 통해 발견된 자녀 미디어 지도 영향 변인 외

에 부모 집단 인터뷰 등을 통해 자녀 미디어 지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독립변인을 개

발한 후 통합적인 실증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셋째, 2차 자료를 활용한 이 연구

는 미디어 교육 경험 여부, 자녀의 미디어 이용

에 대한 이해도, 자녀의 미디어 이용 자발적 통

제 인식 등 단일항목으로 측정된 변인을 활용하

여 연구를 진행했다. 다만, 단일항목으로 측정된 

변인은 변인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저해할 가능성

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복수의 항목으로 구성

된 변인을 활용해 측정 변인의 타당도와 신뢰도

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이 연

구를 위한 데이터는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의 결과를 활용했고, 이 데이터는 만 3세~9
세 어린이의 부모가 대리응답하는 방식으로 수집

됐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 저학년 대상의 설문 

조사 시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부모(주 양육자)
가 대리응답하는 방식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

사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만, 부모의 대리응답은 부모의 주관적 기억에 

의존해 설문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녀의 인식을 

정확히 반영해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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